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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고객 대상 국내 육성 쌀의 소비자 선호도 조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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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최근 쌀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조정제가 한시적으로 도입될 정도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, 

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93.6kg(2000년)에서 61.9kg(2016년)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. 미래고객인 중․고등

학생의 국내 육성 쌀의 선호도 조사 및 그들의 식습관을 파악하여 향후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

있다. 따라서, 미래고객 대상 국내 육성 쌀의 소비자 선호도 및 식습관 조사를 위해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미래고객인 중․고등학생의 쌀 선호도 조사를 위해 식미검정용 쌀로서 신동진, 수광 및 일반 유통쌀(혼합미)을 이용하였고 설

문지를 통하여 참여 학생들의 식습관을 조사하였다. 중학생 66명(남학생 35명, 여학생 31명), 고등학생(남학생) 30명 등 96명

의 중․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밥의 씹히는 정도(질감)와 밥맛을 일반 유통쌀과 비교 평가하였고, 설문지를 통하여 참여 학생들

의 식습관(하루 밥먹는 횟수, 아침밥의 필요성, 쌀밥의 선호도 등)을 조사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중․고등학생 96명을 대상으로 한 식미검정 결과, 학생들은 일반 유통쌀에 비해 국내 육성 벼 품종의 밥의 질감과 밥맛이 모두 

좋다고 평가하였다. 밥의 질감 및 밥맛이 일반 유통쌀에 비해 신동진쌀이 좋다고 평가한 학생은 각각 75.0%, 68.8%였고, 수광

쌀은 각각 63.5%, 65.6%였다. 남학생의 경우 신동진쌀은 밥의 질감이 좋다는 평가가 높은 반면 여학생은 밥맛이 좋다는 평가

가 높았다. 반면, 수광쌀은 그 반대의 경향으로 나타나 품종별 밥의 질감 및 밥맛은 성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. 혼합미(일

반 유통쌀)보다 단일 품종(신동진, 수광)이 품종 고유의 밥맛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고부가가치 브랜드미로 시장에 유통할 때 

브랜드미의 신뢰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. 국내 육성 쌀에 대해 밥의 질감과 맛이 좋다고 평가하고 있어 쌀소비 확대를 

위해서는 최고품질 쌀의 유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. 또한, 하루에 세번 밥 먹는 학생은 64.6%, 아침식사를 하는 학생은 72.9%

였고, 그 중에 빵(8%)보다 밥을 먹는 비율(84.0%)이 높았다. 아침식사를 해야 한다는 비율이 67.0%였으나 아침에 식사할 시

간이 없어서 식사를 못하는 학생이 많았다. 혼합밥보다는 쌀밥을 선호하였고 쌀밥은 찰기가 있는 것을 더 좋아하였다. 중․고등

학생들은 아침식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. 또한, 아침 밥을 꼭 먹어야 한다고 

생각하는 학생이 67% 정도로 나타나 금후 아침식사의 중요성에 대한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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